
학생들의 토의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교사가 정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정리도 학생에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답을 확인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오고 간 다음 교사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교사: 모두 동의합니까?
학생들: 예.
교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00이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해 줄래? 친구들은 이제 최종 답이니까 00이 말

을 받아적을 준비하세요.

00이가 수업에 잘 참여했으면 쉽게 말할 것이고 수업을 잘 이해 못했으면 더듬거릴 것이다. 교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00이가 포기하면 교사가 할 말은 다음과 같다.
“누가 대신 좀 말해 줄래?”
그리고 대신 말한 학생의 말이 끝나면 꼭 00이에게 되물어야 한다.
“00아, 들었지? 이제 다시 친구들에게 최종 답을 말해 줘.”
학생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했고, 그것을 듣는 친구들도 틀린 부분을 찾지 못하고 모두 틀린 답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
까? 교사가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도 있지만, 틀리면 틀린 대로 합의하고 넘어가도 된다. 학급 
전체가 기껏 토의해서 동의한 내용이 교사의 한 마디에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리면 학생들이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
이다.
틀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교사가 그 부분만 시험에 안 내면 그만이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복습하
거나 다른 반에도 친구가 있기 때문이 서로 답을 비교해 보면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학생이 수업 중에 ‘왜 
다른 반과 답이 다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 그때 다시 토의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학생이 질문을 할 때, 교사는 답을 곧바로 말해주지 않고, 소크라테스식으로 탐구하도록 되돌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를 이끄는 ‘형식’은 탐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사고의 방식은 ‘연역적 사고’ 즉, 대전제로부터 현상에 대
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문법 탐구의 대전제는 바로 문법의 이론, 정확한 개념, 형태, 체계인 것이다.

학생: 이거 어떤 절로 안긴 거예요?
교사: 뭔 거 같아?
학생: 부사절로 안긴 문장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교사: 부사절이 뭐지?
학생: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요.
교사: 뭘 보면 알 수 있지?
학생: -이, -도록, -게.
교사: 이 문장에는 있어 없어?
학생: 없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 틀렸어.’에서 ‘내가 보기에’가 부사어처럼 쓰이는 거 아니에요?
교사: 음.. 일단 ‘에’는 뭐야?
학생: 조사요
교사: 조사 앞에는 뭐가 붙지?
학생: 명사요. 체언이나.
교사: 그럼 ‘-에’ 앞에 ‘내가 보기’가 붙었으니까 ‘내가 보기’는 무슨 사야?
학생: 명사요. 그럼 이거 명사절이에요?
교사: 명사절이 뭔데?
학생: 명사처럼 쓰이는 거요.
교사: 뭘 보면 알 수 있지?
학생: -음, -기.
교사: 여기 음, 기 있어 없어?
학생: 보-기 있네요.
교사: 그럼 무슨 절이야.
학생: 명사절이네요. 고맙습니다.


